
한국플랜트산업협회 3월 창립
플랜트수출협의회 대표 윤영석 두산중공 부회장 선임

플랜트수출협의회는 2003년 2월27일 정기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<한국플랜트산업협회>로 바꾸기로 결

의했다.

회장에는 윤영석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선임됐다.

플랜트산업협회는 조만간 산업자원부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3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 엔

지니어링기업, 중공기업, 건설회사, 종합상사 등 업계 간 협력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커져 새로운 협회를 설립

하게 됐다.

이에 따라 2003년 새로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전력, 석유공사, 가스공사 등 8개 기업의 자원 구매력 및 해

외 자원개발 사업을 활용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플랜트 수출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또 공동입찰 참여를 활성화하고 과잉수주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값 받는 플랜트 수주를

유도해나갈 방침이다.

< Chemical Journal 2003/ 03/ 06>


